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

년은 지나가고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주일입니

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전례에 없던 대혼돈의 시간이었습니

다.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만큼 희생자가 나왔고, 난리는 아니지

만 난리만큼 삶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2020년을 보내면서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2021년을 맞이합

니다.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현재 백

신이 투여되고 있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될 것입니다. 

또한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 나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한울림교회가 새예배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돌

발변수가 없다면 봄이 되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지

난 5 년간 기도하며, 정성을 쏟으며 기다려온 입당이 금년에는 

이루어집니다. 이것만으로도 교회적으로 새해는 희망찹니다.  

그러나 희망이 모든 것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희망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우리에게는 다짐 너머의 구체적 실행이 필요합니

다. 교회는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

워지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신년주일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감사입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인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일이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새해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새로운 다짐과 실천 그리고 하늘의 복이 임하

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행

하시는 새 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